
 

 

 
데이비드 버튼I iMF 아태국장 "원高,대기업 아직은 버틸만" 
 

현재 원화가치는 한국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과 시장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현재 환율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분석했다.  

IMF는 또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상당 기간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은 앞으로도 경제 상황을 봐가며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1일 0.25%포인트 금리 인상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비드 버튼 IMF 아태국장은 23일(현지시간) 기자와 만나 "지난 2년 정도 원화가치가 절상됐지만 그에 따라 

기업 생산성도 높아졌다"며 "원화가치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수출경쟁력이 환율 때문에 일본에 뺏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버튼 국장은 "엄살을 떨 

수준은 아니다"며 "지금 원화환율은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다만 환율이 시차를 두고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권고했다.  

버튼 국장은 특히 "한국 경제는 고령화 문제 등으로 30년 후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IMF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값 상승을 틈타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을 염려하면서 한국이 예의 

주시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쇼크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은행 부문에서 이를 완충시킬 충분할 여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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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와 관련해 버튼 국장은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매우 오랜 기간 고성장을 계속하고, 성장세가 주춤한다고 해도 아주 단기간 냉각기를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축으로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 개혁조치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수출 투자의 성장기조는 완화되겠지만 내수가 대신 받쳐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 붕괴나 침체 시나리오에 대해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7% 이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은 당분간 없으며 아마도 먼 미래 이야기"라며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성장속도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연착륙을 확신했다.  

버튼 국장은 "이 같은 중국 경제 성장이 한국에는 더도 없는 기회"라며 "철강 등 일부 산업에서 경쟁에 

직면하겠지만 많은 부분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개혁과제를 꾸준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가 말하는 한국 경제 개혁과제는 크게 △금융자본시장 개혁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 세

가지다.  

이 점에 있어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세계은행의 대니 렙지거 

부총재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고급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ㆍ연금 분야 개혁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 손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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